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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박  지  선†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총 200명의 연구 참여자(20-30대 남녀 각 100명)

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둘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를 알아보았다. 우선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일차적 분노 사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차를 보였으나, 다른 변인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언어폭력에 미치는 자

기공격/비판,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더불어, 자기

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보였고, 일차

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일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을 더 강하게 나타냈으며, 부정 정서 반

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

서 반응성이 더 강했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

로, 언어폭력에 관해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 및 대처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언어폭력, 자기비판, 자기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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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은 대인 간 상호작용 중 상대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려 하는 

상황에서 언어적 전달을 통하여 나타난다

(Hamilton, 2012). 언어폭력에는 모욕이나 위협, 

비방, 조롱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포함된

다(한주리, 허경호, 2003). 특히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은 전화나 문자,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이지연, 

김도예, 정유진, 이승연, 2023). 이에, 대면 상

호작용에서뿐만 아니라 SNS 등의 온라인에서

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가 사이버 공간이나 청소년 심리 등과 관련하

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권혜림, 2024; 박

지선, 이한올, 2025).

언어폭력은 대인 간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를 방어하려고 시도할 때나 상대와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

방에게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주로 

나타난다(Hamilton, 2012). 이러한 언어폭력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

른 의견을 표현할 때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

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과는 다른 자신의 의

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공격하여 갈등을 초래한다(전지현, 성지

현, 2006). 또한, 언어폭력을 자주 나타내는 사

람들은 타인에 적대적이며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낮아 타인과 소극

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한주리, 허경

호, 2003; Infante & Wigley, 1986).

언어폭력은 파괴적인 성향으로, 공격을 받

은 사람에게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당한 

사람은 분노나 당황스러움, 비참함 등 복합적

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언어폭력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

친다(한현우 등, 2025). 더불어, 언어폭력은 상

해 등의 신체적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Hammett, Karney & Bradbury, 2021). 때로 언어

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공격보다도 더 깊이, 

더 오래 그 영향이 지속되기도 한다(한현우 

등, 2025).

따라서, 언어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

적 특성을 탐구하고, 언어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이나 치료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한현우 등, 2025). 

그동안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간에 언어폭력의 모방 등 가정적 요인, 

적대감이나 충동성 등의 성격적 요인, 미디어

를 통한 학습 등의 문화적 요인 등에 대한 다

양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강진설, 박지선, 

2024; Hamilton, 2012). 이 연구는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우선 자기비판/공격 성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높으면서 공격성

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함께(서수균, 권석만, 2005), 낮은 자존감과 관

련이 있으며 적대적 태도 및 공격행동과 높

은 상관을 보이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석호, 

2009; Syeda, Shah, Jan, & Mumtaz, 2023)이 자기

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언어폭력의 방지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

이나 정서 조절 개선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의 활용 등 언어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 긍정적이고도 합리적인 의

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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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판/공격(self-criticizing/attacking) 성향은 

스스로를 만성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

도가 성격 특질로 굳어진 것으로, 계속 열등

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모습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김경

희, 이희경, 2024).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비판

(self-criticizing)은 자기 능력 부족이나 실패와 

관련하여 자신을 만성적으로 깎아내리며 스

스로에게 실망하는 특성을 일컫고, 자기공격

(self-attacking)은 자신을 역겨워하고 싫어하며 

스스로에게 욕을 하는 등 파괴적인 특성을 일

컫는다(Gilbert, Clarke, Hempel, Miles, & Irons, 

2004). 자기비판과 자기공격 모두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개념상 인지적 차원으로 볼 수 있으

며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나, 서로 독립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특히 자기비판은 정서

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공격은 행

동과 더 밀접하다고 보기도 한다(김재희, 서경

현, 2021; Gilbert et al., 2004). 한편, 국내에서

는 자기비판과 자기공격 요인을 단일 요인으

로 묶었을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불안이나 반추, 부적 정서와의 관계 등에

서 두 요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을 기능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조현주, 이승훈, 신철, 조용

원, 2011).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등 우울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에 취약하고, 

수치심과 좌절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

험하며, 자존감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 또

한 낮으며, 자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유

미, 송미경, 2017; 조현주 등, 2011;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이에,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Werner, Tibubous, Rohrmann, & Reiss, 2019).

또한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분노나 대인 간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고, 때로는 폭력과 같

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Nagy, Polk, 

& Muckerheide, 2023). 실제로, 2023년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대생을 살

해한 정유정의 경우,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떨어진 후 스스로 수치심과 

부적절감을 느끼고 가족과 사회에 불만을 품

어오다가, 자살하고 싶으나 혼자 죽기는 억울

하여 사람을 죽여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

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

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고합310 판결). 

이처럼 살인과 같은 극단적 폭력 행위 외에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특성은 

데이트폭력 가해나 학교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 타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표출

되기도 한다(김수민, 이창배, 2021; 박은선, 박

지선, 2024; O’Moore & Kirkham, 2001). 

그러나 자기비판/공격 특성은 이제까지 자

살이나 자해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고(김재희, 서경현, 2021; O’Neill, 

Pratt, Kilshaw, Ward, Kelly, & Haddock, 2021), 

타인을 향한 폭력, 그중에서도 특히 언어폭력

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보

기 어렵다. 이는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공포증으로 이어져 대인

관계를 기피하기도 하며(Cox, Fleet, & Stein, 

2004), 부정적인 자기개념의 영향으로 스스로

를 처벌하고 학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자해

로 이어지는 경향성에 대한 탐구가 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O’Neill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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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

은 사회적 상황에서 모멸감을 자주 경험하며 

타인에게 적대적이어서. 자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때로 분노를 표출하는 등 타인을 향한 

폭력을 저지른다(조현주 등, 2011; Whelton & 

Greenberg, 2005). 특히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괴롭힘 가해 행위를 많이 

하고(Patchin & Hinduja, 2010),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인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다는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정여진, 2015). 이에, 이 연구는 자

기비판/공격 특성과 언어폭력 간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고,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일차적 분노 사고에 대한 자기비판/공격의 

영향

분노를 경험하는 데 있어 사건에 관한 생

각과 해석의 과정은 인지적인 요인으로서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절차이다(Hazebroek, 

Howells, & Day, 2001; Martin, Watson, & Wan, 

2000). 이때 분노 상황 당시 자동적으로 경

험하는 평가의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 일차적 분노 사고

(Primary Anger Thought)는 분노 유발 사건 당

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와 같이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

미 부여 등의 평가를 지칭한다. 일차적 분노 

사고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하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

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고, 다음

은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다. 둘째, 이차적 분노 사고(Secondary 

Anger Thought)는 ‘상대방은 혼이 나야 해’와 

같이 사건에 대한 대처 행동 및 대처 양상에 

대한 평가를 지칭한다. 이차적 분노 사고는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거나 앞으로 잘 

해주지 말자는 등의 대처 양상을 반영하는 

‘타인비난/보복’이고, 둘째는 모든 게 귀찮다거

나 살기 싫다는 등의 반응과 연관된 ‘무력감’, 

셋째는 참고 기분 좋게 어울리자는 등의 대처 

행동을 반영하는 ‘분노통제/건설적 대처’이다

(서수균, 권석만, 2005). 이러한 두 가지의 평

가 과정에 있어 인지적인 오류나 왜곡은 이차

적 분노 사고에 비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더욱 밀접한 관

련이 있다(김미령, 2015; 서수균, 2009). 이에,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자기비판/공격 성향과 

관련하여, 해당 분노 유발 사건이 자신의 자

존감을 손상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와 연

관이 있으며 인지적 오류 및 왜곡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일차적 분노 사고 경향성에 집중하

고자 하였다.

일차적 분노 사고는 자기비하와 정적 상관

을 보였고(임지영, 2015), 자존감이 낮을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김미령, 

2015; 서수균, 권석만, 2005). 이에,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

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적대

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임지영, 2015). 또한 일차적 분노 사고는 파괴

적 언어성 분노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서수균,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비

판/공격 성향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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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고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수균, 2009; 추미례, 김정희, 2008), 이 연구

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자기비판/공격과 언어

폭력, 일차적 분노 사고 등 세 변인 간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반응성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 특성으로, 얼마나 

쉽게 자극에 의해 정서가 활성화되는지에 대

한 ‘민감성’, 얼마나 강렬하게 정서 각성이 일

어나는지에 대한 ‘강도’, 얼마나 오래 각성된 

정서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성’에 따른 

개인차를 반영한다(Nock, Wedig, Holmberg, & 

Hooley, 2008). 이처럼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조절과 관련된 성격적 특질인 정서 반응성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정

신병리 및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oyes, 

Clarke, & Hasking, 2020; Ripper, Boyes, Clarke, & 

Hasking, 2018). 또한 정서 반응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의성이 높고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을 빚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이석호, 2009). 더불어, 정서 반응성은 아동의 

품행 문제와 공격 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

다(이자경, 2023).

정서 반응성은 크게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과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성의 두 가

지로 나뉘는데(Becerra, Preece, Campitelli, & 

Scott-Pillow, 2019), 이 연구는 분노나 좌절, 실

망 등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성인 부정 정

서 반응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부정 정서 

반응성은 우울이나 경계선 성격 등의 정신병

리와 관련이 깊고,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 충

동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부정 긴급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

스 및 자해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허주

연, 황성훈, 2023; Boyes, Carmody, Clarke, & 

Hasking, 2017; Bylsma, Morris, Rottenberg, 2008).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

을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측

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낮을수록 정서 반응성이 높

은 결과를 보였다(Syeda et al., 2023). 이를 바

탕으로, 자기비판/공격 경향과 언어폭력 사이

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 경향이 강할

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고, 부정 정서 반

응성이 높을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할 것으

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분노 표출 등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한 반

응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서

수균, 2009; 추미례, 김정희, 2008), 이 연구에

서는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간 관계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

적인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 등 주

요 변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자기

비판/공격 특성에 대해 성차를 아예 조사하지 

않거나(조현주 등, 2011) 여성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아 그 결과를 남성에 적용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Gilbert et al., 2004). 한편, 일차적 분

노 사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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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유의한 성차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일차적 분노 사고와 자아 존중감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여성은 둘 사이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미령, 2015). 또

한 부정 정서 반응성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Boyes et al., 2020; Syeda et al., 2023), 언어적 

공격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

였다(전지현, 성지현, 2006; Infante & Wigley, 

198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

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언어폭력에 성별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에 있

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가? 둘째, 자기

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

성, 성별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가? 셋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넷

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다섯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

과가 유의한가? 

방  법

연구대상

성인들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가해 

경험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

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40-60대 언어

폭력 가해 경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

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20-30대

에 속하는 성인 남녀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명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30.42(표준편차 4.59)이

고,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17(표준편차 4.54)

이다.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통한 사후 분석 결과, Power(1 - β)가 

중간 효과 크기 기준(f2 = .15)으로 .95보다 크

게 나타나, 표본의 적정한 크기가 충족된 것

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자기비판/공격

자기비판/공격 성향은 Gilbert 등(2004)이 개

발한 the Form of Self Criticizing/attacking and 

self Reassuring Scale(FSCRS)을 조현주 등(201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자기비판/자기공격과 자

기위안 형태 척도(K-FSCRS)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척도는 자기비판 요인 6문항, 자기공

격 요인 4문항, 자기위안 요인 8문항 등 총 18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

는 자기위안 요인 문항들을 제외하고 총 10개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에 대

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

정하는데, 여기에는 ‘나는 나 자신을 깎아내

리는 면이 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자신을 비

판하면서 다그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욕을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조현주 등, 

2011).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Gilbert 등(2004)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자

기비판이 .85, 자기공격이 .85이었고,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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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1)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자기비판이 

.86, 자기공격이 .72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자기비판이 .91, 자기공격이 .85

이었고, 자기비판/공격은 .92이었다.

일차적 분노 사고

일차적 분노 사고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

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생각을 측정하기 위하

여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일차적 분

노 사고 척도(Primary Anger-Thought Scale)로 측

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

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여긴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함께, ‘누가 연락

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면, 내 시간을 빼앗

았다는 생각과 함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

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의 두 요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일차적 분노 사고와 자기비판/공격 성향 등과

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친밀한 관

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요인에 

해당하는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

잘 것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말이나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서수균과 권석만

(2005)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86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9이었다.

부정 정서 반응성

부정 정서 반응성은 Becerra와 Campitelli 

(2013)가 개발한 정서 반응성 척도(Emotional 

Reactivity Scale)를 바탕으로 허주연과 황성훈

(2023)이 타당화한 한국판 Perth 정서 반응성 

척도(K-PER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

는 일반 긍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과 

일반 부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일반 부정 반응성을 측정하는 15개 문

항만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나는 속상할 

때, 그것을 떨쳐 내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화가 날 때, 나는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느낀

다’, ‘내 감정은 중립에서 부정으로 매우 빠르

게 변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

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Becerra와 

Campitelli(2013)가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94이

었고, 허주연과 황성훈(2023)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95이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

뢰도는 .96이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Infante와 Wigley(1986)가 개발한 

Verbal Aggressiveness Scale을 국내에서 전지현과 

성지현(2006)이 번안한 언어적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얼마나 언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지를 측정

한다. 원래 Infante와 Wigley(1986)가 개발한 

Verbal Aggressiveness Scale은 총 20개의 문항으

로, 10개의 긍정적으로 표현된 문항(예: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할 경우,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인다’ 등)과 10개의 부정적으로 표현된 문항

(‘상대방이 형편없는 태도로 행동할 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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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깨우쳐주기 위해 모욕을 준다’ 등)이 모

두 포함되어 있다. 전지현과 성지현(2006)은 

이 가운데 부정적으로 표현된 10개의 문항만

을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함을 지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있어서 1(전혀 

없다)부터 5(매우 자주 있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지현과 성지

현(2006)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88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3이었다.

분석 절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및 PROCESS macro 5.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에 있어 기술

통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를 독립표본 t-test로 조사하였다. 또한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더불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언어폭력에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

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

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의 직렬다중매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 결과

우선 기술통계와 함께 주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1 참조).

그 결과, 변인들 가운데 오직 일차적 분노 

사고에서만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4). 다시 말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일

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분

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자신을 무시

변인

전체 

M

(SD)

남성 

M

(SD)

여성 

M

(SD)

t d

자기비판/공격
2.78

(0.92)

2.84

(0.87)

2.72

(0.97)
-.98 -.14

일차적 분노 사고
3.46

(0.78)

3.30

(0.83)

3.62

(0.70)
2.95** .42

부정 정서 반응성
3.02

(0.95)

3.04

(0.94)

3.00

(0.97)
-.31 -.04

언어폭력
2.45

(0.80)

2.56

(0.89)

2.34

(0.70)
-1.95 -.28

** p < .01

표 1.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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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해석과 평가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다른 변인

들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

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 사이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참조).

그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기비판/공격 성향

이 높을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하

였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더 강했으며, 언어

폭력을 더 많이 저질렀다. 또한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높았

고,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더불어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3 

참조). 1단계에서는 성별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성별의 영향

을 통제하고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

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언어폭력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

력은 1단계에서 2%이었고(R2 = .02, adjR2 = 

.01, F = 3.80, p = .053). 2단계에서는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 = .29, adjR2 = .27, 

1 2 3

1. 자기비판/공격 1

2. 일차적 분노 사고 .47*** 1

3. 부정 정서 반응성 .76*** .56*** 1

4. 언어폭력 .46*** .36*** .48***

*** p < .001

표 2. 상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SE) β t p B(SE) β t p

언어

폭력

(상수) 2.12(.18) 11.86*** < .001 .41(.29) 1.38 .170

성별 .22(.11) .14 1.95 .053 .25(.10) .15 2.42* .016

자기비판/공격 .16(.08) .19 2.00* .047

일차적 분노 사고 .17(.08) .17 2.19* .030

부정 정서 반응성 .21(.08) .24 2.45* .015

F 3.80(p = .053) 19.41(p < .001)

R2 .02 .29

adjR2 .01 .27

* p < .05, *** p < .001

표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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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9.41, p < .001). 한편 Durbin-Watson 통

계량은 1.89로 2에 매우 근접한 값을 보여 잔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 .14, 

p = .053). 한편, 2단계에서는 자기비판/공격과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 등 

모든 변인이 언어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더 

높을수록(β = .19, p = .047), 일차적 분노 사

고를 더 많이 할수록(β = .17, p = .030), 부정 

정서 반응성이 더 강할수록(β = .24, p = 

.015)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고, 여성에 비

해서 남성이(β = .15, p = .016)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

매개효과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

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

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을 통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22). 

그 결과(표 4, 그림 1 참조), 자기비판/공격 

성향이 일차적 분노 사고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B = .40, p < .001)을 미쳤고, 일차적 

분노 사고가 부정 정서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B = .32, p < .001) 또한 유의하였으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B = 

.22, p = .011) 역시 유의하였다. 더불어, 자기

비판/공격 성향이 부정 정서 반응성에 유의한 

영향(B = .66, p < .001)을 미쳤으나, 일차적 

분노 사고가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B = .12, p = .118). 한편, 자기비

판/공격 성향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9, p = .026).

단순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일차적 분노 사고를 투입한 

매개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자기비판/공격 → 언어폭력
.40 .06 .29 .51

직접효과

자기비판/공격 → 언어폭력
.19 .08 .02 .35

총 간접효과 .22 .07 .08 .36

자기비판/공격 → 일차적 분노 사고 → 언어폭력(M1) .05 .03 -.02 .11

자기비판/공격 → 부정 정서 반응성 → 언어폭력(M2) .14 .06 .02 .27

자기비판/공격 → 일차적 분노 사고 →

부정 정서 반응성 → 언어폭력(M3)
.03 .02 .00 .06

표 4.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이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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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매개효과(M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한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부정 정서 반응성을 투입한 단순매개효과(M2)

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

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비판/공

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비판/

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

고,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을 순

차적으로 투입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순차매개효과(M3)를 보였다. 즉, 자기비판/공격

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하

고,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

서 반응성이 강하며,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

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최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

로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에 대한 심리적 접

근으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인

지적, 정서적 요인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폭력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 개입 및 치료 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언어폭력에 있

어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일

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차적 분노 사고를 더 많이 

보였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김미령, 

2015), 일차적 분노 사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과거 언어적 공격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

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으나(전지현, 성

지현, 2006; Infante & Wigley, 1986), 이 연구에

서 언어폭력의 경우 남성(M = 2.56, SD = 

.89)이 여성(M = 2.34, SD = .70)보다 평균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 = -1.95, p = .053).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변인들 가운데 일차적 분노 사고

만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는 부

정 정서 반응성에 있어서도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Boyes et al., 2020; Syeda et al., 202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이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는지, 또한 만약 있다면 변인 간의 

그림 1. 자기비판/공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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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경로에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이 언어폭

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단계에서 성별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β = .14, p = .053), 2

단계에서는 자기비판/공격,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 성별 등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자기비

판/공격 특성은 그간 주로 자해 행동과 관련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김재희, 서경현, 

2021), 타인을 향한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연구 결과 자기비

판/공격이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기비판/공격 특성이 타인을 향

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따라서, 향후에는 언어폭력 외에도 자기비

판/공격 특성이 상대를 향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차적 분노 사

고는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로서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는데, 친밀한 관계 상황

에서 실망과 무시를 경험하는 일차적 분노 사

고가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는 자존감을 위협하고 손상하는 상황

인지에 대한 평가가 언어폭력이라는 공격성의 

표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분노에 관한 연구들이 일차적 분노 사고 

보다는 이차적 분노 사고에 대해 집중되어 있

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을 고려해 볼 때(김

미령, 2015), 이 연구는 일차적 분노 사고와 

폭력성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더불어, 정서 경험에 있어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하고, 강하

게, 오래 반응하는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서 반응성은 많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부적응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 결과는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별의 경우 

앞선 t-test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에서

는 언어폭력에 있어서의 차이나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폭

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

로도 성별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

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의 매개효과

(M1)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매개모형에

서 일차적 분노 사고가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B = .12, p = 

.118)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

존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해석이

나 평가를 반영하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

이 높고 인지적 오류 및 왜곡이 더 많이 나타

나는 일차적 분노 사고만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대처 행동 및 대

처 양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이차적 분노 

사고는 공격성을 촉발하는데 있어 일차적 분

노 사고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서수균, 2009), 행동을 더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추미례, 김정희, 

2008). 또한, 이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정당화와 반추 같은 파괴적 언어표현을 더 

많이 나타낸 결과를 보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는 일차적 분

노 사고 외에 이차적 분노 사고 또한 포함하



박지선 /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

- 763 -

여 자기비판/공격이 언어폭력에 이르는 경로

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어

폭력 사이에서 부정 정서 반응성의 매개효과

(M2)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자기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고, 부정 정서 반응

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정서 반응성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

였는데(Syeda et al., 2023), 이 연구는 자기비판/

공격 경향이 부정 정서 반응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 정서 반응성

은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다른 변인에 비해 언

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자기비판/공격 성향: β = .19, 

일차적 분노 사고: β = .17, 부정 정서 반응

성: β = .24).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형

태의 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긍정 정서 반응성이 정서적 병리에 대해 억제 

혹은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를 바탕으로(허주연, 황성훈, 2023), 긍정 

정서 반응성이 언어폭력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향후 연구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비판/공격과 언

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

서 반응성의 순차매개효과(M3)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자기

비판/공격을 많이 할수록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하고, 일차적 분노 사고를 많이 할수록 

부정 정서 반응성이 강하며, 부정 정서 반응

성이 강할수록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순차매개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

는 언어폭력에 있어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며, 언어폭력의 감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결

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면밀히 유의

해야 한다. 먼저 이 연구 결과는 20-30대의 연

구 참여자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이고 연구 참

여자 수 또한 200명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로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향후

에는 보다 넓은 연령대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

하여, 자기비판/공격 특성이나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과 언어폭력의 양상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모형은 자기비판/공

격과 언어폭력 사이에서 일차적 분노 사고와 

부정 정서 반응성의 순차매개라는 경로로 설

정되어, 변인 간 상관을 기반으로 하여 인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에는 변인 간 선후관계의 경로 비교 등 변인

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자기비판/공격은 거

부민감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재희, 서

경현, 2021). 거부민감성 또한 부정 정서 및 

공격성 등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한올, 박지선, 2023; 최단비, 권호인, 2023), 

향후에는 언어폭력에 미치는 자기비판/공격과 

거부민감성의 영향 및 그 사이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히 변화하

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 

사이버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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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이지연 등, 2023).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자기비판/공격이나 일차적 분노 

사고, 부정 정서 반응성의 영향이 온라인에서

의 상호작용에서도 상대를 향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 연구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 결과는 언어폭력의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개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자기비판이 높은 사람들은 심

리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와의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Whelton, 

Paulson, & Marusiak, 2007). 이때 자비중심치료

(Compassion-focused Therapy)가 자기비판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

므로(Vidal & Soldevilla, 2023), 이를 통해 자기 

경멸 및 수치심을 완화하고 자신을 달래고 진

정시키는 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언어폭

력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을 높이고 자기자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자비명상 프로그램(Loving-Kindness 

& Compassion Mediation program)을 제공하여 

자기비판/공격 성향을 줄여 궁극적으로 언어

폭력을 감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박희영, 

윤석인, 2023). 특히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ation)은 반사회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윤석인, 박희

영, 2023), 언어폭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 당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있어 인지적 오류나 왜곡

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일차적 분노 

사고 과정과 관련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인지

행동치료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분노를 조

절하고 공격성을 줄이며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5; 임지

영, 2015; Szasz, Szentagotai, & Hofmann, 2011). 

이와 더불어, 부정 정서 반응성을 완화하여 

정서 조절을 개선한다면 언어폭력을 방지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Gross & Jazaier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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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100 males and 100 females in their 20-30s, the study explored examined 

the effect of self-criticism/attack on verbal violence, an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First of all, women displayed higher level of primary anger 

thought experienced in close relationships than men.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found in 

other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effect of self-criticism/attack,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on verbal violence was all significant.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primary anger thought and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was significant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criticism/attacking, the more 

likely to display primary anger thought experienced in close relationships, the stronger the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more likely to display verbal violence. In addi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ism/attacking and verbal violenc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self-criticism/attacking, the stronger the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more likely 

to display verbal violence. Finally, implications of the study on verbal violence and coping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verbal violence, self-criticism, self-attacking, primary anger thought, negative emotional reactivity


